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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니츠식 미분법’은 ‘합성함수 미분법’이 아니다.

2020학년도 수능 수학(가)형 30번 문제 이후로 ‘라이프니츠식 미분법’에 대한 관심이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강 강사는 ‘라이프니츠가 아니라 연쇄법칙(또는 합성함수 미

분)이다’라는 설명을 하는 등, 라이프니츠 방식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많이 부족하며, 오

르비의 마이너한 떡밥 중 하나가 되었다.

1. 라이프니츠(LeIbniz)식 미분법이란 무엇인가?

함수   의 도함수를    ′라고 표기하는 방식을 ‘뉴턴식 미분법’이라고 하고,

함수   의 도함수를 


라고 표기하는 방식을 ‘라이프니츠 미분법’이라고 한다. 합

성함수 미분법의 원리는 ‘연쇄법칙’이라고 하며, 연쇄법칙은 라이프니츠가 개발하지 않

았기 때문에 라이프니츠식 미분법을 연쇄법칙이라고 말하는,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강

사의 말은 흘려듣자.

2. 왜 라이프니츠 미분법인가?

뉴턴식 미분법은 단일 변수에 대한 미분의 ‘표기’에는 특화되어 있으나 여러 변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기 복잡한 반면, 라이프니츠식 미분법은 변수간 관계가 단박에

들어나기 때문에 변수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거나 파악하는 데에 편리하다.

가. 역함수 미분법

뉴턴식 미분법에서는 역함수의 도함수가  ′ ′


로 적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값을 넣어야 하는지 값을 넣어야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반면에 라이프니츠식 미분법으로는 역함수의 도함수를 


로 적기

때문에 값을 넣어야 하는지 값을 넣어야하는지 헷갈릴 일이 없다.

나. 음함수의 미분법

라이프니츠 미분법은 변수 간 관계를 드러내기 때문에 함수를 표현하는 데에

특화되어 있다. 다시 말해, 라이프니츠 미분법을 사용할 경우 두 변수 사이의

관계식만 있다면 미분계수를 구하고자 하는 함수의 식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미분계수를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이 음함수 미분법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교과서나 많은 참고서들, 그리고 인강 강사들은 


를 구하는

방법으로 밖에 설명하지 않으므로 라이프니츠식 미분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다. 활용법

1) 그냥 함수

실수 에 대하여 새로운 함수 를 지정하는 유형에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에



이 글은 오르비 지박령 ‘Judge de mori’가 씀

대한 함수식을 작성하려고 하지만 식이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다른 변수 에 대하여   라면 


를 구하는 대신 


를 구하여 역수를 취하면

된다.

2) 합성함수나 역함수

문제에서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절편’ 혹은 ‘교점의 좌표’를 실수 에 대한 함수

로 설정하는 경우를 많이 봤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함수  의 식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럴 필요도 없다. (이 경우에 연쇄법칙을

활용하므로, 라이프니츠를 합성함수 미분법(연쇄법칙)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매개변수 를 상황에 맞게 설정해서 

×





를 이용하면 된다. 


가 아니지

않냐고?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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